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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박정훈)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박정훈)을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9호, 제16호에 따라 징

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

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또한, 동법 제146

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

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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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155조(징계)제9호에 따르면 제146조를 위

반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

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

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정훈은 2025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우영을 향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에이 한심한 새끼야. 야 새끼야 나가 너”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는 바, 이는 해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을 향한 모욕적 언사이며 비윤리적 행위임.

다. 국회의원 박정훈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어 국정감사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

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게 국회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국회의 품

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라. 또한 국회의원 박정훈은 2025년 10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막말을 퍼부었음. 해

당 기자회견에서 20년 전 판결문을 각색하여 정부 인사를 ‘종북세력’이

라며 철 지난 매카시즘적 색깔론을 제기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2항 위반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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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마. 국회의원 박정훈은, 국정감사장에서 동료의원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며 국정감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음. 또한,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퇴장조치를 명령했

음에도 불구하고 퇴장조치에 반발하며 국정감사를 방해하였음. 이는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반한 것임.

바. 이와 같이 국회의원 박정훈은 「형법」 제311조(모욕), 「국회법」 제2

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

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

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제8호, 제9호,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